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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의 탈북민 관련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언론

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

가 주로 다루고 있는 보도 주제가 무엇인지,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

고 있는지, 그리고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뉴스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한 정부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탈북민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해 규정

되어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기보다는 주류사회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탈북민∣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뉴스 프레이밍∣이미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South Korean TV news programs represent the 

image of North Korean defector through analyzing South Korean TV news contents portraying 

North Korean defector.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the study analyzes the main subjects 

of the South Korean TV news contents, the image of characters on the TV news contents, and 

frames which the TV news contents mainly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V 

news programs represent the positive image of South Korean government whereas they criticize 

North Korean government while representing North Korean defector issues. However, the TV 

news programs showed no interest in real problems which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eriencing. Fur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very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were analyzing the representation of news media about minority group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Most studies analyzing how news media represent minority groups show that 

the groups have been identified not by their own opinions and relations but predominant culture 

and lifestyles in the society, and they are also represented not by their own voice but 

predominant perspectives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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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0년 첫 귀순자가 나온 이래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

로 넘어온 탈북민수는 지난 2011년 말 2만 명을 넘어선 

이후, 약 1년 반 만인 2013년 8월 2만 5560명을 기록하

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7천명 까지 증가했다[1]. 한

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간으로, 2002년부터 2005

년까지는 연간 입국 탈북민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다

가, 2006년부터 한해 입국자 수가 2000명을 넘게 되고, 

2009년에는 한 해 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917명으로 최고점에 달했다[2]. 

2000년대 탈북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한국

으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모습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무직 또는 노동자 출신의 성

인남성이 단독으로 탈북을 감행하는 현상이 표준적인 

탈북민의 모습이었다면, 현재는 가족과 함께 탈북한 2

0～30대 여성 탈북민이 가장 전형적인 탈북민의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3]. 

실제로, 탈북민들의 입국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

이 달라진 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탈북민의 12%에 불과

했던 여성 탈북민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 2006년에는 전

체 탈북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탈북민들의 성비 역전 현상은 가족동반 탈북이 

대세가 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최근에는 기존의 탈북민

들과 달리 어떻게 해서든 가족과 함께 탈북하려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조사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지난 2009년까지는 가족동

반 탈북이 12%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40%까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런데, 근래에 들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입국한 한국을 다시 떠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 

쉽사리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이 한국사

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한 국민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거부감도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탈북민들은 일

반적으로 남한 국민들에게 동포의식을 기대하고 있지

만, 남한 국민들은 탈북민에 대해 동포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13년에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남한 사람들은 

42%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는 응답이 58%를 차지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탈북민

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년 실시해 온 이 조사에서 남한 국민들이 탈북민에게서 

느끼는 호감비율은 2007년 36%에서 2010년에 42.4%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 다시 39.5%로 떨어진 것으로 조

사 되었다[6]. 

그런데, 이러한 남한 국민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의식

과는 다르게 탈북민들은 남한 국민들에 대해 매우 친근

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

구원이 탈북민 133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방식으로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87.3%가 남한 국민들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이 남

한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도는 이 조사가 처

음 실시된 2011년 91.3%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렇다면 이처럼 남한 국민들과 탈북민들이 상호간

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호감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

생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탈북

민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남한 국민들에게 탈북

민들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주변에 탈북민들이 없어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언론에 비쳐지는 탈북민들의 이미지를 통해 탈북

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

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경우, 언론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 특정 사건이나 대

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8]. 즉, 탈

북민 관련 이슈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가 해당 이슈에 

대한 틀 짓기(프레임) 과정을 통해 탈북자들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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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디어 프레이밍(Media Framing) 이론에 따르면, 텔

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가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사회현실을 재구성한다고 주

장한다[9-11]. 버거와 루크만(Berger & Luckmann)은 

언론이 생산한 뉴스가 일정한 인식 틀에 의해 생산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12], 갬슨과 모딜리아니(Gamson & 

Modigliani)는 언론이 사회적 이슈와 사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실을 재구성한다고 주

장했다[13]. 기틀린(Gitlin)은 언론이 사회적 이슈나 사

건을 보도하면서 자체적인 해석과 특정한 이미지의 선

별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된 이미지를 강조, 또는 특정 

이미지는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뉴스

프레임을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4]. 

이러한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에 따르면, 탈북민들에 

대한 남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결국 시청자들이나 독자

들에게 탈북민들에 대한 특정 이미지와 선입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에

서 어떤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

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다루고 있는 보도 주제가 무엇인

지 살펴보고,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뉴스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

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Ⅱ. 기존 연구 분석

피스크(Fiske)는 인간이 원래 인지적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경향을 가지

고 있다고 보았다[15]. 이는 탈북민에 대한 뉴스미디어

의 재현이 탈북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는 시청

자들에게 편향되고 단순화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국내의 탈북민 

인구비율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탈북민 유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

서 탈북민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매체에

서 제공하는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탈북민을 이

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언론이 보여주는 탈북민

들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인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

라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시선은 탈북민들의 사회 소속

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17]. 따라서 뉴스미디

어는 남한 사회에 탈북민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

을 담당하게 되어,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8][19]. 이 때문에 뉴스미디어의 탈북민 보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탈

북민 보도에 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탈북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곽정래와 

이준웅의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탈북자 문

제를 뉴스미디어가 어떤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하고, 평

가했는지에 대해 뉴스프레임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했

다[20].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1998∼2002)와 노무현 

정부(2003∼2007) 시기 북한의 식량위기와 경제적 어려

움 등의 이유로 인해 북한지역을 이탈한 탈북민 문제에 

대해 뉴스미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뉴스프레임을 만

들어 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김대중·노무

현 정부시기인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0년간

으로 정했다. 분석대상 언론사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전국일간지를 선택

하였고, 분석기간 중 이 5개 신문사에 게재된 사설 중에

서 탈북민 문제를 다룬 사설들만을 골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대상 사설을 수집한 결과, 

총 278건이 수집되었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20].  

분석결과, 남한의 뉴스미디어는 전반적으로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주변국 평가와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

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문제 처리와 대응에 대한 분석대상 언론의 전체적인 논

조 역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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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나아가, 언론사 사설에 나타난 탈북자 문제의 

논의구성방식 역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현

상이나 상황의 기술 또는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보

도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권보장, 상황귀속, 체제개

선, 사회통합 등의 프레임이 주요 뉴스프레임으로 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20]. 한편, 보수와 진보 언론을 비

교 분석한 결과, 보수신문은 탈북민의 인권과 생존권과 

같은 보편적 인도주의에 따라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반면, 진보신문은 북핵 위기와 

남북경협 등 남북 관계전반을 고려해 탈북민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 

한편,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탈북민 관련 뉴스 

분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 프레임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시청자나 독자들에

게 전달하는 사회적 이슈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사회

적 이슈나 사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더라도 특정 관점을 

담고 있는 현실의 재구성 과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재현체계를 가시화하여 효과적으

로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회의 도구이며, 미디

어는 현상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형식을 제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 그리고 언론의 이런 힘

은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다룰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회의 소수자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고, 타자의 

위치로 주변화 되어 주류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모

습으로 매스미디어에 의해 재현된다[20]. 

탈북민 역시 매스미디어의 재현관정에서 이러한 일

반적인 소수자 집단의 모습으로 재현되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말

하기보다는 주류사회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20][22-25]. 문제는 이러한 대중 매

체의 소수집단 보도 방식이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선

입견을 실재 현실로 공고화 시키고 권력자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며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16].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사회 

소수그룹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는데, 탈북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대

표적인 소수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의 초

기 이주민관련 신문뉴스 보도 행태를 연구한 양정혜의 

연구는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과 관련된 보도가 

근본적인 원인 파악보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주민 관련 기사가 이주민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에 있어서 이주

민의 견해가 배제된 채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서도 타자

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26]. 

정의철과 이창호의 뉴스 프레임 연구는 한국계 미국

인 풋볼선수인 하인즈 워드의 사례를 보수와 진보언론 

그리고 온라인 뉴스매체의 혼혈인들에 대한 뉴스 프레

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23]. 이 연구의 분

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언론들은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 

위주로 뉴스를 프레이밍 하는 스펙터클 중심의 보도 양

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펙터클 

보도는 비본질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이슈화 하지 못

하며 “우리와 다른 도움과 연민의 대상인 ‘타인’으로 인

식하게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매체들과 달리 인터넷 

매체는 비교적 인권보호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혼

혈인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영길의 연구는 이주민 보도에 있어서 언론사

간 보도 경향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진보 신문사인 한

겨레 신문은 온정주의적 프레임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이슈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실천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보다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언론의 경우 진보 언론에 비해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하지만 그는 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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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두 신문 모두에서 이주민의 타자성을 강조하는 국

가민족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

들이 각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양한 형식(프레임)으

로 이주민에 대해 보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주

민을 타자화 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

했다. 이처럼 이주민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원주민들의 입장과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주민

을 원주민들과 다른 타자로 규정하고, 주류 사회에 적

응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보

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젠더적 시각에서 진보와 보수 언론의 차이를 

질적으로 분석한 홍지아의 연구는 진보언론은 성공한 

이주여성의 적응 사례로 엄마나 며느리, 아내로서의 한

정된 성역할이 아닌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변 사람

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에 참여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보수언론과 차별화 

된다고 결론지었다[28].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홍

지아의 연구는 기사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

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담

론 분석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함으로 전체적

인 맥락에서 이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상을 이해하

기엔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Ⅲ. 연구문제 

앞서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 방법과 내용들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한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들

이 탈북민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도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탈북민 관련 

뉴스가 주로 보도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텔레

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

하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수그

룹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재현내용에 대한 콘텐츠 분석

은 뉴스의 주제와 재현대상이 되는 소수그룹을 뉴스 미

디어가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따

라서 본 연구도 탈북민들에 대해 남한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보도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

는 인물들은 어떠한 이미지와 특성으

로 재현되고 있는가? 

 

나아가, 소수그룹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재현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뉴스 미디어가 소수그룹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뉴

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뉴스 프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사

용하는 뉴스 프레임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방송

사별 탈북민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각 방송사가 탈북민

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탈

북민의 이미지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뉴스를 보도하

면서 주로 사용하는 뉴스 프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 대해 분석했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이 탈북민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남한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와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인 YTN, 그리고 JTBC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종편 4개사 중에 JTBC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른 종편 방송사와 달리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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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언론사의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에서 JTBC가 가장 신뢰도와 유용성이 높은 방송

사1)로 선정되어 언론인들이 JTBC를 신뢰도가 높은 방

송사로 선정해 뉴스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경우, 최근 들어 신뢰

도 및 영향력이 떨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2)로 꼽히는 등 우리사회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YTN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4시

간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언론사의 편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터넷에서 많이 이용되는 뉴스채널이기 

때문이다[29].

분석대상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2012년 5월 1일

부터 2015년 5월 31일 까지 4년 동안 방송된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 방송사 사이트에서 ‘탈북민’과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해 검색된 뉴스기

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뉴스기사 

중에서 단순한 사건·사고, 행사 소식, 단순 인물 소개, 

연예인·스포츠 스타 동정 등은 제외시켰다. 또한 같은 

화면과 내용의 뉴스라면 다른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사만 채택했다.

2. 분석방법
분석 방법은 먼저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방송

사의 탈북민 관련 뉴스 기사들이 어떤 뉴스 주제를 사

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등

장인물의 성(젠더), 나이, 출신국가, 의상, 기타 특성 들

을 필수로 적고, 혹시 모자이크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

우 이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1) 2014년 시사IN 여론조사 중 ‘신뢰하는 뉴스프로그램’ 항목에서 

JTBC <NEWS9>은 KBS <뉴스9>와 함께 13.9%로 공동 1위에 올

랐다. 같은 해 시사저널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 손석희는 

60.9% 지지율을 얻었다.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3일자), ‘손석

희와 JTBC 기자들의 18,850분’ 참조)

2) 기자협회보 (2014년 12월 17일자), ‘미디어 신뢰성·유용성 JTBC, 공

정성 YTN 1위’

기사의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탈북민 관련 텔레비

전 뉴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뉴스 프레임이 어떤 것

들이 있는지를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조사 하였다. 

표 1.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분석 항목  
구분 분석 항목 

등장인물의 특성 분석  

성 (젠더)
나이

출신국가
의상 (갖춰 입은 정장의 정도)
기타 특성 (모자이크 처리 등)

분석은 정확한 분석유목의 설정과 분석을 위해 두 명

의 코더가 분석대상 뉴스를 함께 시청하면서 토의를 거

쳐 분석유목과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분석방

법에 대한 논의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홀스티 지수를 

활용해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코더 간 신뢰도 

수치가 .88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Ⅴ. 연구결과

1. 탈북민 관련 보도기사의 주제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동안 분석

대상 5개 방송사 정규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탈북

민 관련 뉴스 보도건수는 총 72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KBS가 27건을 보도해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JTBC가 15건의 탈북민 관련 기

사를 보도해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YTN이 11건, SBS가 10건, 그리고 MBC가 9건으로 

탈북민 관련 기사를 가장 적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 5개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과정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정

치’ 관련 주제였다.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정치’관련 주제였다는 것은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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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보도건수 퍼센트(%)

KBS 27 37.5
MBC 9 12.5
SBS 10 13.9
YTN 11 15.3
JTBC 15 20.8
합계 72 100

표 2. 방송사별 탈북민 관련 보도 건수 

구분 KBS MBC SBS YTN JTBC 합계

채용/근로 2 1 1 0 0 4
교육 2 0 0 1 0 3

탈북민 정책 4 1 4 3 1 13
행사 1 0 0 0 0 1

탈북과정 2 0 0 1 2 5
북한사회 1 1 0 0 0 2
북한인권 3 0 0 0 0 3
정치 8 4 3 4 4 23

국제사회 2 1 0 0 3 6
한국생활 1 1 1 2 2 7
범죄 1 0 1 0 1 3
경제 0 0 0 0 2 2

표 3. 방송사별 탈북민 관련 보도 주제 

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주로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탈북민들과 관련된 보

도가 주로 탈북민들과 관련된 정치적인 행사가 열리거

나 주요 정치인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에 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두 번째로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탈북민 관

련 보도의 주제는 남한 정부의 탈북민 관련 정책과 관

련된 주제였다. 두 번째로 빈번하게 보도되는 주제인 

‘탈북민 정책’ 관련 주제도 탈북민과 관련해 가장 빈번

하게 보도되는 주제인 ‘정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에서 탈북민 관련 정

책을 제정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철저히 자국민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탈북

민 관련 정책이나 정치 관련 주제의 보도가 주로 자국

민들과 남한사회에 탈북민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

사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나 탈북민들의 남한생활 적응

의 어려움, 그리고 탈북민들의 교육문제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

징을 출신국가별로 구분한 결과, 한국 국적을 가진 인

물이 40회 출연하여 가장 많은 출연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탈북민의 출연빈도가 24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탈북민들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출연빈도

를 보이는 현상은 탈북민 관련 방송 보도의 내용이 탈

북민 위주의 보도를 하기 보다는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

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나 탈북민들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를 탈북민들의 관점

에서 접근하여 보도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내용을 방송사들이 주로 보

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4].    

표 4.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출신국
가별 출연빈도 
출신국가 출연 횟수 퍼센트 (%)

한국 40 56.8
탈북민 24 35.3
중국 1 1.5
일본 1 1.5
독일 1 1.5
프랑스 1 1.5
합계 68 100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출신

국가별 직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10명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인(8명)과 공무원(8

명)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관련 텔레

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의 직업 역시 전문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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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국가

직업 옷차림

전문직 생산직 서비스 학생 정치인 공무원 기타 정장 평상복 작업복 기타

한국 10 0 0 3 8 8 10 27 12 0 1
탈북민 4 1 3 3 0 1 12 4 18 2 0
중국 0 0 1 0 0 0 0 1 0 0 0
일본 1 0 0 0 0 0 0 1 0 0 0
독일 1 0 0 0 0 0 0 1 0 0 0
프랑스 1 0 0 0 0 0 0 1 0 0 0
합계 17 1 4 6 8 9 22 35 30 2 1

표 5.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과 옷차림 

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3명)과 학생

(3명)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외 나라

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한 중국인의 직업은 

서비스업 종사자였다. 

한편,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

의 옷차림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정장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인물이 평상복 차림으로 등장한 인물보

다 더 많이 등장한 반면, 탈북민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사례가 정장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사

례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이 정장 차

림으로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한 경우는 전

체 24회 중 4회에 불과했고, 작업복 차림으로 뉴스에 등

장한 탈북민은 2회였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국, 탈북

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주로 정장 차림으로 뉴

스에 등장한 반면, 탈북민들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서비

스업 종사자, 그리고 학생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3.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의 뉴스 프레임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로 사용된 뉴스 프

레임은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

임,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프레임, 탈북민들의 문제를 다

룬 프레임,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이 주로 사용 되었다. 정부에 대한 긍

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뉴스 프레임에는 통일에 긍

정적으로 기여하는 탈북민 정책,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의 탈북민 정

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같은 보도 프레임들이 활용 

되었다.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프레임에는 북한 인권상

황에 대한 비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정권 

압박,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과 같은 뉴스 프레임들

이 주로 사용 되었다. 

한편, 탈북민들의 문제를 다룬 프레임에는 탈북민들

의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의 어려움과 탈북민들의 피해

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활용되었고,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에는 범죄 연루와 

같이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

한 뉴스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다[표 5].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의 뉴스프레임을 분석한 결

과,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뉴스 프레

임과 북한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뉴스 프레임이 19건과 

14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탈북민 관련 방송 뉴

스가 북한정권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부에 긍정적인 이미

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뉴스 프레임과 달리 탈북민

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탈북민들의 실제적인 문제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뉴스 프레임이 6건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뉴스 

프레임은 우리사회에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를 형성하여,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주

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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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뉴스 
프레임

주요 뉴스 프레임 
프레임 
사용 횟수뉴스 프레임 

분류 
세부 뉴스 프레임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탈북민 정책 5

19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 6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 2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6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 7

14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정권 압박 4

탈북민 강제 북송 3

탈북민들의 문제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의 어려움 6

7
탈북민 피해 1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범죄 연루 등) 6 6

합계 46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

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동안 방송된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는 탈북민이 중심이 되는 보

도 보다는, 정부기관의 탈북민 관련 발표나 정책에 대

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한마디로 탈

북민 관련 보도에 탈북민은 빠지고, 정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대상 5개 방송사들의 탈북민 관련 

보도의 주요 주제에 대한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분석대상 방송사들의 탈북민 관련 보도기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제가 ‘정치’와 ‘탈북민 

정책’ 이었다. 분석대상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에

서 탈북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

점이라든지, 탈북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에 대해 보도하

기 보다는, 탈북민 관련 정치행사나 정부나 주요 정치

인들이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이나 언급한 

내용들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어 탈북민 관련 보도에

서 탈북민은 사라지고 정치적 이슈와 이미지만 남게 되

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아가 방송사들의 탈북민 관련 보도는 철저히 자국

민 위주의 보도형태를 띠고 있다.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정치’와 ‘탈북민 정책’을 주요 주제로 사

용하면서 탈북민 정책이 자국민과 한국사회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보도가 주를 이루게 

되어, 탈북민 관련 보도가 탈북민 보다 한국 국민과 한

국사회를 위한 보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탈북민 관련 

보도가 북한의 인권 문제나 탈북민들의 한국생활 정착

의 문제점, 그리고 탈북민들의 교육문제 등과 같이 탈

북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보도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한국 국민과 한국사회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출신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출연빈도(40회)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탈북민의 출연빈도(24회)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의 출연빈도의 차

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탈북민 관련 보

도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탈북민들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출연빈도를 보인다는 것은 탈북민 관련 방

송 보도가 탈북민 위주의 보도라기보다는 한국 국민들

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방송사들이 탈북민들

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나 탈북민들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보도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

의 직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

하는 한국인들은 전문직 종사자(10명)와 정치인(8명), 

그리고 공무원(8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텔레비

전 뉴스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의 직업은 전문직(4명), 

서비스업(3명), 그리고 학생(3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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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주로 한국인 

교수나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을 출연시켜 탈북민 정

책에 대해 전문가나 실무자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제공

하는 것은 탈북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

라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주요 
뉴스주제와 뉴스 프레임
구분 내용

주요 뉴스주제
정치

탈북민 정책

주요 뉴스 프레임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북한정권 비판 
탈북민들의 문제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한편, 분석대상 5개 방송사의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로 사용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정

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프레임, 북한정권 

비판 프레임, 탈북민들의 문제 프레임, 그리고 탈북민들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 등 크게 4가지 프레임

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방송사들의 뉴

스 프레임 분석결과,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를 

통해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탈북민 정책에 대한 

강조와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과 탈북민 보호 프로그

램, 그리고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나아가, 북한 인권상황

에 대한 비판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정권 

압박,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과 같은 북한정권을 비

판하는 뉴스 프레임을 활용해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이와 함

께, 분석 대상 방송사들은 범죄 연루와 같이 탈북민들

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뉴스 프레임

을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석대상 5개 방송사 탈북민 관련 보도의 뉴스 

프레임은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한 정부에 대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

면,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탈북민들의 실

제적인 문제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매체가 정치적

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도할 때는 특정 정치성향을 

반영하는 보도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

고 있는 이 연구는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관계가 상호보

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탈북민을 포함한 소수자 집

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대

부분의 연구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재현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

해 규정되어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기보다

는 주류사회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

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8][20][22-25]. 이번 탈북

민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태도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연구결

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들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소수집단에 대해 보도할 때 소수집단의 관점

이 아닌 그 사회 주류집단의 관점으로 소수집단의 문제

를 분석하고 판단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를 통해, 우리는 매스 미디어가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

할 때 그 사회 주류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

화,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뉴스 프

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뉴스 

미디어의 소수집단에 대한 이러한 보도 태도가 해당 소

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그 선입견

이 사회적 현실로 공고화 되는데 기여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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